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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7.8일(수) 14: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
「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주재하고, ’26년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및 
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였다.
    * 참석: 행안부, 교육부, 재경부, 과기부, 문체부, 산업부, 복지부, 기후부, 노동부, 중기부 등

 6.30일 기준 공공부문(재정·공공기관·민간투자)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
총 416.6조원(집행률 63.3%)으로 상반기 목표 395.8조원(집행률 60.2%) 대비 
20.8조원 초과 달성하고,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상반기 총 24.9조원(집행률 
72.3%)을 집행하여 상반기 목표(24.1조원)를 초과 달성하였다. 특히, 민생경제 
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(9,481억원 집행),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
(5,790억원 집행) 등 소상공인 지원 및 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은 80% 이상의 
집행률을 보여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신속하게 이행하였다.

 한편, 추경예산의 경우, 신속집행 관리대상 10.5조원 중 9.2조원을 집행하여 
상반기 목표(9.0조원) 대비 0.2조원 초과 달성하였다. 고유가 부담완화 분야에서 
5조 1,897억원을 집행(집행률 97.2%), 민생안정 분야에서 1조 6,706억원을 집행
(집행률 67.8%),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는 2조 3,260억원을 
집행(집행률 86.0%)하여 추경 확정(4.10일) 이후 81일간 총 87.4%를 집행하였다.

 임 차관은 “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, 중동전쟁에 
따른 고유가 지속, 고물가 부담, 고용 둔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
상존하여 재정의 적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요했던 시기”라고 밝히며, 
“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, 공공기관이 
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”며, “하반기에는 
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
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(63.3% 집행),
추경 확정 이후 81일간(4.10~6.30) 87.4% 집행
-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, 제13차 관계부처 합동 ｢재정집행 점검회의｣ 개최 
- 상반기 신속집행 416.6조원(집행률 63.3%), 중점관리 24.9조원(집행률 72.3%), 

추경 9.2조원(집행률 87.4%) 모두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

보도시점 2026. 7.8 (수) 15:00 배포 2026. 7. 8.(수) 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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